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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수사 그냥 지켜볼 뿐…
검찰, 한화증권 본사 압수수색 … 수사 장기화에 담담한 반응

한화그룹은 6월1일 검찰이 여의도 한화증권 본사와 경찰청장을 지낸 최기문 고문,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보였으나 내심 적지않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

다.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경찰이 최 고문의 통화내역을 검찰에 넘긴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예기치 않

은 자료가 추가로 검찰 손에 들어가 변수가 만들어지면 파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에 이은 검찰의 한화 관련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두 고문의 경찰 수뇌부 전화접촉 등과 같은 주요 

사항들은 이미 다 노출됐기 때문에 한화측은 특별히 문제될 게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화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자료 확보 등을 위해 이것저것을 훑어봐야 하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수순 아니

냐”면서 “검찰이 한화증권과 한화손보 빌딩,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고문의 통화사실 등이 이미 다 공개됐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있겠느냐는 추측을 해본다”고 강

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검찰수사를 차분히 지켜본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전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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